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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언택트’ 철강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코로나19는 고객들의 소비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언택트 관련주들은 요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1순위
로 선호하는 ‘잇템(it item)’이 됐다.
  플랫폼 사업은 이 같은 변화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 분야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한 번의 혁신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양대 플랫폼에서는 소소한 상거래로부터 전자결제 등 금융서비스까지 이미 제공되고 있
다.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은 요금제로 인한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배달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백화점을 비롯한 골목상권까지 오프라인 매장들의 위기는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다.
  철강은 이제 플랫폼 사업의 걸음마 단계다.
  온라인 거래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포스코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은 주문 외 
제품을 중심으로 이세일즈(E-sales)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매자들은 입찰에 참여해서 물건을 따내기 위해 인맥을 
동원할 정도였다.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2급재로 통칭되는 이세일즈 제품은 정품보다 가격은 낮고, 품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결제도 확실하다.
  언택트 시대에서 이 같은 온라인 거래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오픈마켓의 핵심은 생산, 유통, 수요자가 모두 참여한다는게 핵심이다. 각 기업이 자기의 재고를 특정 시장에 
국한돼 판매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한번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 확산 속도는 예단하기 어렵다.
  포스코는 철강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플랫폼 사업에 팔을 걷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스틸트레이드’를 올해 
본격 가동했다. 현재 주문 외 제품을 중심으로 재고 판매하는 형태에서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오픈마켓의 모습을 갖추면 시장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포스코는 판재류가 핵심 사업이다. 
오픈마켓을 정착시키면 철근, 형강, 강관 등의 다른 사업 분야에 진입이 용이하다. 이를 통해 유통을 장악하면 
내수 시장은 물론 중국산 등 수입산 대응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철강 오픈마켓의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거래문화, 시장
의 특징을 미루어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통방식의 거래에 의존한 철강 기업들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오픈마켓 시대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광석…철광석 10개월 만에 100달러 돌파…원료탄 하향 ‘원가부담 상쇄’
철스크랩(고철)…국내외 철스크랩 공급여력 부족 vs 제강사 수요‧가격 약세
철강재…중국 상승 국면 재진입

◆ 철광석 철광석 10개월 만에 100달러 돌파…원료탄 하향 ‘원가부담 상쇄’

▲ 중국의 철광석(Fe 62%) 100달러 돌파
- 5월 29일 중국 수입 가격 101.1달러 
- 일주일 상승률 5.0%(4.4달러)
- 4월 말 대비 20.7%(17.4달러) 상승
- 작년 12월 말 대비 10.0%(9.1달러) 상승

<배경> 
- 4,5월 중국 철강사들의 증산은 초기 상승에 영향
- 브라질 공급차질 우려감↑ :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광산조업에 영향
- 중국 경기부양 기대감 
→ 양회 발표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않음
→ 하지만 정부의 도로 및 공항 건설 등은 철강 수요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감
※ 중국 정부 1~4월 9개 공항 프로젝트 승인(총 투자액 1001억6000위안)
철도 및 도시 철도운송 프로젝트 13건 승인, 8개건 추가 예상. 
2018년 2019년 승인된 프로젝트와 함께 대부분 올해 철강수요 증가 효과 관측

▲ 중국의 수입 철광석 보유재고
- 5월29일 기준 45개 항구 수입산 재고 1억800만 톤
- 4월 1억1600만 톤서 800만 톤 감소
- 작년 말(1억2700만 톤) 전년 5월(1억2400만 톤) 수준을 크게 하회
→ 중국의 증산기조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
→ 코로나19에 따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철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수입산 재고부족/브라질 공급차질 우려 등으로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원료탄 가격 하락
- 5월29일 기준 중국 강점결탄 수입 가격 116.5달러
- 일주일 하락폭 7.1%(3.3달러)
- 4월 말 대비 0.8%(0.9달러) 하락
- 작년 말 대비 4.2%(11.1달러) 하락
→ 철광석 가격 급등을 상쇄하고 있음

▲ 5월 쇳물원가 : 철광석(Fe 62%) 및 원료탄(강점결탄) 배합비 감안 산출
- 5월 쇳물원가 245달러 4월 대비 0.7% 상승
- 철광석 5월 평균 92.0달러 전월 대비 9.8%↑
- 원료탄 5월 평균 121.2달러 전월 대비 10.5%↓
※ 고로 원가부담은 1분기보다 크게 낮아짐, 원료탄 급락이 영향



올해 1월 277달러→2월 271달러→3월 274달러→4월 244달러
→ 중국 철강사들이 증산에 나선 것은 원가부담 감소와 철강재 가격의 일부 상승에 기인함
→ 원료-철강재 스프레드는 1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

※ 철광석 주요지표 



◆ 철스크랩 국내외 철스크랩 공급여력 부족 vs 제강사 수요‧가격 약세

국내 시황
국내외 고철 공급여력이 떨어진 반면 
제강사의 수요 및 제품 가격은 약세로 등락요인이 공존

※ 동국제강 6월 첫 주 국내 구매 가격 1만 원 추가 인상
※ 현대제철 2일부터 특별구매 생철류 제외한 전등급 추가 1만 원 인상실시
※ 영남 지역 제강사 FOB 2만4500엔 성약(CFR 2만6천엔 이상) *제강사 미확인
※ 동국제강 일본산 계약 추진 중. 대한제강 YK스틸 등 추진 예상

<약세요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이번주부터 특별구매 철회 사실상 무산
현대제철은 수입산 고철을 적정수준 확보한 상태. 
구좌업체들은 시장 기대감에 큰 영향 없이 입고량을 늘림(현대제철의 구속력도 작용)
실제 지난주 하루 입고량은 최대 2만5000톤까지 기록한 것으로 파악

<강세요인>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등 철근메이커 재고가 타이트함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고철 재고가 평소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타이트함

선물시장은 현물 거래 가격을 견인 단기 상승으로 관측.
단 현물 및 선물 시장은 불안한 등락 변동으로 보합 내지는 하락조정 변곡점으로 
평가



시중 발생량은 제조업 활동 위축으로 감소, 중소상들의 물동량도 저조한 상황

※ 제강사 감산 한계...고철 수요는 유지
제강사들의 고철 투입원가는 30만 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철근은 64~65만 원으로 높은 수준
제강사들은 특별히 추가 감산보다는 고철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 
철근은 다른 품목에 비해 이익이 비교적 많이 나는 상황. 결국 제강사 고철 수요는 현 수준에서 여름철 비수기 
보수 전까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 
→ 고철 가격 강세는 계속될 것이란 의견 및 기대감이 지속되는 한편 
글로벌 가격은 미국 일본 등 공급사들의 강세기조 유지 및 터키 동남아 시장이 뒷받침하면서 상승기류가 여전함

글로벌 시황

▲ 대형모선 상승세 
- 베트남 지난주 성약 가격 : HMS No.1&2(8:2) CFR 263달러
- 오퍼 가격은 사실상 270달러 선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 일본 러시아 수출 가격은 강세를 기록, 대형모선 가격을 지지
→ 현대제철 동국제강 외 철근 메이커 중에서는 대형모선 계약에 관심을 두고 있음
국내 수급 및 일본 러시아 등 근거리 고철 수입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식

▲ 일본 상승세
- 일본 H2 등급 오퍼 가격은 베트남 기준 260~265달러 형성
→ 대형모선에 준한 가격으로, 대형모선의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 상승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수입업체 비드 가격은 250~255달러로 오퍼보다 10달러 낮음. 
→ 공급사들은 지난주 260달러 비드에도 움직이지 않음
※ 국내 경량A는 27~28만 원 수준으로 파악. H2 도착도 32만 원 상회

▲ 대만 컨테이너 수입 (5월 마지막주 기준)
- 컨테이너(40피트) No1&2(8:2) 대만향 오퍼 가격 CFR 240~245달러
- 실제 지난주 성약 가격은 230달러 내외로 파악/수입업체 비드 가격은 228달러
- P&S 및 부쉘링 오퍼 가격 250달러 247달러
※ 대만 및 러시아산은 대형모선 및 일본 가격을 기준으로 포지션
※ 한국 시장 러시아산 A3 성약 가격은 동국제강 250달러(5만 톤)

▲ 터키-5월 마지막주 
- 미국 동부지역산 수입 가격은 HMS No.1&2(8:2) CFR 256달러
- 5월 첫 주 210달러에서 한 달 새 40~50달러 상승
- 터키 철강사들은 라마단 이후 가동률을 높이면서 고철 수요 견인
- 철근 수출 가격은 FOB 405달러. 현재 6월말~7월 선적 진행
→ 고철 및 철근 가격은 동반 상승중임. 단기 강세국면 지속 예상



◆ 철강재  중국 상승 국면 재진입

선물 시장 상승세. 선물시장은 현물 가격을 견인, 단기 상승장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 



중국 철강재 시황

▲ 철강 가격 5월 중하순 약세조정 후 상승 재시동
- 6월1일 상해 내수 가격 열연 철근 동반 상승
- 열연 3750위안. 5/29 이어 2일 연속 상승 총 120위안↑
- 철근 3640위안. 5/29 이어 2일 연속 상승 총 70위안↑

▲ 상해선물거래소 6월1일 오후 14시 현재
10월 인도분 열연 3565위안 66위안↑ 철근 3595위안 62위안↑
→ 5/26 열연 3407위안 철근 3493위안에서 158위안 102위안 급등

<배경> 시장의 기대감 및 개선 확신 분위기 : 위 철광석 내용과 공통
중국 정부 1~4월 9개 공항 프로젝트 승인(총 투자액 1001억6000위안)
철도 및 도시 철도운송 프로젝트 13건 승인, 8개건 추가 예상. 
2018년 2019년 승인된 프로젝트와 함께 대부분 올해 철강수요 증가 효과 관측

▲ 중국 재고고정 11주 연속 감소

                                                                 (마이스틸 집계 기준)

철근 열연 선재 중후판 합계

2020-03-13 2,030 2,030 456 148 3,047 
2020-03-20 1,982 405 438 141 2,966 
2020-03-27 1,883 402 413 135 2,833 
2020-04-03 1,808 397 400 129 2,733 
2020-04-10 1,720 384 377 123  2,604 
2020-04-17  1,615 369 356 115 2,455 
2020-04-24 1,525 348 336 109 2,318 
2020-05-01  1,415 333 303 106 2,157 
2020-05-08 1,356 326 294 107 2,082 
2020-05-15 1,283 306 274 103 1,967 
2020-05-22 1,204 291 251 99 1,844 
2020-05-29 1,151 282 235 100 1,768 

전주대비 -52 -9 -16 1 -75
작년말 690 119 138 6 953 

전년동기 356 77 107 -1 539 



국내 철강재 가격

1. 철근 
- 국산 64~65만 원
→ 국산은 현대제철 배차제한 등으로 타이트한 수급 및 가격 유지. 수입산 하락 압박
- 일본산 60~61만 원
- 중국/대만산 59만5000원~60만 원
→ 수입산 5000원에서 1만 원 하락으로 출발
일부 수입상 57~58만 원에 인천 상차도로 1~2천톤 판매 소식. 하락 우려감↑

2. 형강
- 국산 76만 원(동국)~77만 원(현대) 
- 포스코 베트남 : 72만 원
- 바레인/말레이시아 :  70만 원
→ 시중 재고는 국산 수입산 모두 타이트
→ 반대로 주문량은 거의 없는 상태. 재고소진이 더뎌지면서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
→ 지난주 철근/형강 수입상인 H사의 부도설이 퍼지면서 시장을 위축할 요인으로 지목

3. 열연 
포스코 열연 및 후판 수입대응재 6월 주문투입분 2만 원 인상 실시
- 포스코 열연대응재 58만 원
- 중국산 SS400 56~57만 원
→ 포스코는 원가부담으로 가격 인상을 방침으로 정함. 대응재 인상 이후 정품은 미정
→ 시장 주문은 많지 않고, 여전히 위축된 상황. 
→ 판매점 포스코 인상 실제 시장 반영 불투명

4. 앵글/채널
- 국내산 : 69~70만 원
- 수입산 : 앵글 57만 원/채널 59만 원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6.1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FOB) 현물 USD/bbl 37.97 ▲3.11 8.92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  
수입가(CIF) 현물 USD/ton 476.27 ▲14.74 3.19 월간

고철 생철 한국  
서울(도매가) 현물 KRW/ton 260,000.00 ▲20,000 8.33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수입가  
CFR) 현물 USD/ton 100.45 ▼2.94 -1.89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683,200.00 ▼30,000 -4.21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  
항구(FOB) 현물 USD/ton 109.02 ▼1.57 -0.52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5,376.50 ▲44 0.83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511.50 ▼4.5 -0.23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2,418.00 ▲298 2.46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1,987.50 ▲16 0.81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1,635.00 ▲19.5 1.21 일간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2&middle_cd=01&small_cd=01&distr_cd=00&item_cd=03&itemd_cd=00&deal_cd=244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2&middle_cd=01&small_cd=01&distr_cd=00&item_cd=03&itemd_cd=00&deal_cd=244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2&middle_cd=02&small_cd=02&distr_cd=00&item_cd=01&itemd_cd=00&deal_cd=3028&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2&middle_cd=02&small_cd=02&distr_cd=00&item_cd=01&itemd_cd=00&deal_cd=3028&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2&small_cd=00&distr_cd=00&item_cd=02&itemd_cd=31&deal_cd=2531&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2&small_cd=00&distr_cd=00&item_cd=02&itemd_cd=31&deal_cd=2531&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1&itemd_cd=05&deal_cd=242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1&itemd_cd=05&deal_cd=242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4&small_cd=01&distr_cd=00&item_cd=05&itemd_cd=08&deal_cd=2449&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4&small_cd=01&distr_cd=00&item_cd=05&itemd_cd=08&deal_cd=2449&gap_cd=00&period_cd=03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7&small_cd=00&distr_cd=00&item_cd=05&itemd_cd=00&deal_cd=2655&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3&middle_cd=07&small_cd=00&distr_cd=00&item_cd=05&itemd_cd=00&deal_cd=2655&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2&distr_cd=00&item_cd=01&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2&distr_cd=00&item_cd=01&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1&distr_cd=00&item_cd=07&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1&distr_cd=00&item_cd=07&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4&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4&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5&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5&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3&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http://wacs.motie.go.kr/wms/kpds_price_detail.php?large_cd=04&middle_cd=01&small_cd=00&distr_cd=00&item_cd=03&itemd_cd=00&deal_cd=1302&gap_cd=00&period_cd=01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특별인터뷰) 포스코 전임 회장 권오준

※ 대담 : 박기현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겸임교수/페로타임즈 정리

  포스코 회장을 지낸 금속공학자 권오준 박사가 '철을 보니 세상이 보인다 (부제 : 철의 문명사적 궤
적)'를 오는 6월 10일 출간한다.
  페로타임즈는 출판에 앞서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이끈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첫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데까지의 여정과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리튬 등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그의 평가와 
전망 등을 들어봤다.

Q. 연전에 다보스포럼이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가 등대공장으로 한국에선 유일하다면서 세계 10대 등대공장 
안에 들어간다는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주목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A. 언제부터인가 많은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말은 많이 했지만 논란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당장 용어의 정리조차 되어있지 않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ICT가 3차 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1, 2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4차 
산업혁명은 철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점이 궁금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던 당시인 2014년 후반에 저는 관련 계열사인 포스코ICT의 CEO를 외부에서 영입했는
데, 이 분이 최두환 사장입니다. 최 사장은 KT에서 사장과 KT 종합기술원장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때까지 포
스코ICT의 경영은 철강에서 일하던 인재가 주로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ICT 분야는 급속한 기술 혁신과 함께 변
화가 많아지고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새로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철강 하던 사람이 맡아서 새로운 무언가
를 창출해내는 것은 힘들겠다 싶었죠. 철강만 아는 인재들로는 ICT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못 만들어 낸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ICT 분야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AI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AI를 제철공정에도 적용해야
겠다는 당위성은 느꼈으며, 이 과제를 최 사장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꿀뚝기업이라는 제철소에 AI를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모자라는 상태이었고, 또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이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인 2016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국을 벌인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저는 
AI가 만능이라고들 하나 알파고가 천재기사인 이세돌을 이길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과는 달리 이 대국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
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 정도라면 AI는 어디 어떤 분야에 들어가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제철소에 
적용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철소 현장의 활용을 고민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니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Q. 포스코에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어떤 협력이 있었나요? 

A. 당시 철강업체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조업체 중에 모범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의 GE와 독일의 
Siemens가 가장 선도적으로 디지탈리제이션(Digitalization) 활동을 통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2017년 초에는 이 두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실무자도 보내어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세계최대전자박람회인 CES2018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CES는 전 세계 ICT 기술을 
선도하여 새로운 산업 트랜드를 만들어가는 학회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CES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ICT 기술을 활용해 디지탈리제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동향을 살필 기회를 가졌습니다. 
  CES에 참석해서 주로 지식을 얻었던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탈리제이션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놀란 것은 AI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과 달리 AI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이리가도 저리가도 온통 AI가 주인공이더군요. 모든 서비스가 AI로 통하게 
되고 컨퍼런스의 주제는 거의 모두 AI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AI 활용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던 상황이었으니 놀랄만했죠. 또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가 10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 했으며, 대부분의 벤처기업가들은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Q. 제철업종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다고 보신 겁니까?

A. 사람들은 보통 ‘철강’회사를 굴뚝기업으로 생각합니다. ICT와 거리가 먼 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AI를 통한 지능화 그 전 단계가 뭘까요? 바로 자동화 단계입니다. 자동화 측면에서 
보면 철강회사처럼 잘 된 곳이 없습니다. 각종 생산 공정이 가장 빨리, 또 저절로 흘러가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량이 속출하니까 자동화 측면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 철강업입니다. 그 철강사들 
중에서도 포스코는 톱 레벨에 있었습니다.
  ICT 기술 측면에서 포스코의 자동화는 톱 수준인데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지능화’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능화는 AI를 쓰는 것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며,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IoT(Internet of 
Things)를 활용합니다. 철강사에서 지능화가 가능한 이유는 지능화 역시 자동화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적화’가 
필수이고 같은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자동화 단계에서는 수식모델을 만들어서 조업조건을 도출해 내잖아요. 그 조업조건이 뭐냐 하면 최적화된 
값이에요. 이전까지는 옛날 방식으로 최적화 값을 뽑았는데, AI를 쓰면 더 정확도가 높은 최적화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값은 조업 중에 시시각각으로 나오며 이 값을 이용하면 조업 상태를 기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최적 상태가 되게끔 운전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화에 AI를 보태면 철강공정의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포스코는 세계 최고 경쟁력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연간 660만톤을 생산하는 열간압연 
공장이 4명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자동화가 엄청 진행된 거죠. 그래서 AI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자동화에 AI, 빅데이터, IoT 기능을 부가하여 조업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포스코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이렇게 나름대로 내린 겁니다. 기존의 자동화에 AI, 빅데이터, 
IoT 기능을 부가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고, 또 스마트팩토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팩토리’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팩토리란 인공지능의 자율적 최적 컨트롤의 시행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지능화’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AI가 학습해서 최적의 컨트롤을 시시
각각으로 시행하니 바로 이것이 지능화입니다. 우리는 지능화된 제철소를 스마트팩토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직원들을 독려하였더니 포스코의 어떤 프로세스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팩토리는 컴퓨
터 있는 곳, 자동화하는 곳에는 다 필요했던 기능이었습니다. 
  1년 정도 추진하면서 각 단계에서 과제가 진행된 것을 살펴봤더니, 제철소 전체에 무려 130개 정도가 진행되
었더군요. 물론 과제별로 성과의 정도에서 편차도 있었지만,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이렇다
면 정말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적극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Q.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팩토리는 범위를 정하고 혹은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하다 
보니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까?

A. 둘 다의 개념이 합쳐졌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다 보면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어디 있는
지 잘 몰라서 개념화를 시켜준 것이 처음 과정이죠. 우리가 하는 것을 앞으로 ‘스마트팩토리’라 그러자. 스마트
팩토리는 “AI, 빅데이터, IoT를 써서 조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니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최적화를 이루어내면서 
공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스마트팩토리를 실현하게 된 겁니다.

포스코에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중소기업부 장관이 포스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중소기업부와 포스코는 얼핏 보면 관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영세기업이 모두 어우러져 함께 가치 창출을 하고 그 결실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의 계열사, 협력사, 고객사, 그리고 
관련된 일반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스마트팩토리 구축작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실현을 위해 포스코가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Q.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팩토리를 쓰는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프레임의 
특성과 쓰임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고민을 해결하면서 포스프레임(PosFrame)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GE사에 
갔다 오고 지멘스도 다녀오고 해서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협력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들 기업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철강사와 같은 고속, 연속조업에는 최적화 되어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고유의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포스프레임은 스마트팩토리를 포스코 각 공정에 적용할 때 제철소의 모든 공정에 다 적용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즉, 제철소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AI를 실행하는데 가장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포스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프레임은 철강에 특화되어 있고 특히 고속연속공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 다른 업종
에도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 만드는 공장에서 포스프레임은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속 수십m로 빠르게 흘러가는 고속 공정엔 어디든지 큰 수정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원한다면 구축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포스프레임은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
는 대부분의 공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 그럴 때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Q. 포스코는 신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실패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A. 4년 4개월 CEO 재임 중 많은 신사업을 구조조정 하였는데 그 과정에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고유의 기술력
이 있어야 신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남의 기술 갖고는 절대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는 점이었습니다. 스스로 고유기술을 갖고 있어야 신사업을 시작하기 용이하다는 겁니다. 고유기술이라는 것이 
품질이 좋든지, 가격이 싸든지 뭐 하나라도 경쟁력의 우위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만 잘해서는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고유기술을 만들어두면 달라지지요. 남들이 
함부로 들어오기 어렵게 되죠. 포스코가 진입장벽이 높은 고유기술을 개발한 신사업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라는 고유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입장벽이란 면에
서 보자면 판매는 진입장벽이 낮고 판매 노하우를 갖고 있어도 쉽게 뺏기기 마련입니다.
  신사업은 핵심자원을 확보해야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양극재의 핵심자원은 리튬[1]입니다. 리튬은 남미에서 
많이 나옵니다. 남미 중에서도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가 만나는 삼국 접경지대에 주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볼리비아에 다섯 번이나 갔다 왔어요. 볼리비아는 고원국가로 수도인 라파스는 해발 3,600m 고지에 위치
하고 있고,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 염호의 대부분은 4,000m 고원에 있습니다. 리튬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거기에



서 리튬 자원을 확보하려고 고산병을 겪으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자본주의가 아직 시스템
화 되어있지 않아서 공무원들이건 누구건 간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뭔가 해보려고 움직이려 들지
를 않아요. 결국 볼리비아에서는 협력을 성사시킬 수 없었으며 철수하였습니다.

칠레는 리튬의 자원 조건은 가장 우수하지만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기업이 너무 많아 일이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리튬을 뽑기 위해서는 염수를 증발시켜야 되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면 1년, 비가 자주 오면 
2년 이상 걸려야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염호는 1년 강수량이 100mm 정도에 불과해 1년 
정도 증발로 리튬을 뽑아낼 수가 있죠. 아타카마 사막은 남미대륙 서쪽의 태평양 연안과 동쪽의 안데스 산맥 
사이에 위치하며, 동서 방향의 폭은 평균 약 100㎞이고, 최대 180㎞로 막대한 리튬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리튬은 전 세계 수요의 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아르헨티나로 진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기술로 리튬을 뽑아내는 데에는 짧게는 8시간 밖에 걸리지 않고, 
공정을 바꿔 원가를 줄이려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르헨티나가 그 기술력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강수량이 칠레보다 많아 염수를 2년 정도는 증발해야 리튬을 얻을 수 있었던 아르헨티나로서는 
포스코 기술을 사용해야만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요.

아르헨티나는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권리를 포스코에 주었으며, 이에 포스코는 리튬 추출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리튬 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염가로 생산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튬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전망이라 앞으로 
포스코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튬 양극재 사업의 핵심은 포스코의 고유 기술입니다. 8시간에서 길게는 2~3개월 만에 리튬을 뽑을 수 있는 
기술 덕분에 높은 품질의 리튬을 낮은 제조원가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 기술은 전임회장 시절 제가 그룹 내 
비철강 전문연구소인 RIST에서 원장으로 있을 때 개발을 시작했는데, 뒤에 포스코에 제가 CTO와 CEO로 
부임하면서 사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후임 회장의 리더십 하에서 추진되어 상업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Q. 포스코는 박태준 회장이 설립하여 지금까지 오면서 상하가 조화롭고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고맙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경영진에서 방침을 세워 “이렇게 가자!”고 
하면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따라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임직원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다면 
회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포스코는 삼성이 아니고, SK도 아니고, 
그야말로 포스코 그 자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선조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한 곳이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일종의 마음의 빚, 그리고 의무와 
책임감 같은 것이 우리들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포스코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기술, 경험, 자본 다 없는 무에서 창립해서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같습니다만 포스코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지요. 
포스코는 기업문화의 밑바탕에 정신적인 자산을 하나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선조들의 피의 대가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세운 회사라는 감동과 마음의 빚,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
었습니다.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는 직원들의 자긍심 같은 것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직도 경영정책이 정
해지면 위에서 아래까지 한마음이 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서 위기가 닥치면 임직원이나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기업문화가 형성하였으며 지금까지 훌륭하게 자라왔
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포스코는 세계 제 1위 기업입니다. 사이즈가 최대는 아니지만. 경쟁력은 1위거든요. WSD(World Steel 
Dynamics)가 평가한 2019년 기술을 포함한 종합 경쟁력 세계 1위. 10년 연속입니다. 그런 것들이 포스코 직원
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도 앞으로도 1위가 가능합니다. 그런 정신



이 세계 최고이어야 한다는 포스코 정신의 바탕이라고 봅니다. 창업부터 지금까지 전체 임직원들에게 이어져 내
려오는 기업 정신과 문화의 바탕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4. 업계 뉴스
 
  1) 국내 
     ● 권오준 포스코 전 회장, ‘철을 보니 세상이 보인다’ 6월 10일 출간
     ● (특별인터뷰) 권오준 포스코 전 회장… 포스코 정신력 ‘등대공장’ 배경, 리튬사업 성공 ‘확신’
     ● 포스코 철강재 가격 인상, 현대제철 대한제강 YK스틸은 고철 가격 인상
     ● 포스코, 6월 STS 가격 동결
     ● 현대제철, 전기로열연 6월 1일 가동 중단, ‘노조와 협의 추진’
        …원가 부담, 현재 수주 상황 고려. 향후 생산 및 설비 운용 협의 예정
     ● 전기로 제강사, 6월 철스크랩 가격 ‘우와좌왕’…고가 일본산 ‘울며 겨자 먹기’
     ● 쇳물 구매원가 1분기 대비 10% 하락…철강재 가격 상승 기류 마진 개선 ‘긍정적’
    ● 포스코, 터키 최장 현수교에 철강재 13만톤 납품 완료

    ● KG동부제철 인천 창고 700억원에 매각 처분

     ● 철강업계 임원 60·70년생 주축 ‘오너 일가 눈길’…KG동부 동국 ‘최연소’, 한국철강 ‘최고령’

  2) 해외
     ● 열연 철근 고철 6월 들어 일제히 급등 출발…LME 선물 시장 ‘들썩’ 
     ● 日 동경제철 고철 구매가격 인상 러시…최근 3연속 인상
     ● 철광석 100달러 돌파 ‘10개월 최고’…5월 20% 급등
     ● 일본 4월 고철 수출 급증 … 한국, 베트남, 대만 순          
     ● 인도 JSW스틸,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25% 급감
     ● 캐나다, 한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 착수
     ● 亞 슬래브 가격 한 달새 30달러 급등…빌릿은 390달러 이상
     ● 亞  철강재 가격 상승 기대감 ‘솔솔’…원료 가격 급등도 영향
     ● 중국 철강재 내수 가격 상승 전환…열연 철근 4개월 최고가



5. 금주의 자료 

  1) 코로나19 이후 유망 수출 시장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5.27)
     -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진과 글로벌 교역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무역업계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유망 시장 발굴이 어느 때보다 중요
     - 소비자 검색 키워드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생활 방식과 소비자 관심을 
       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급증 품목, 각 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산업을 종합해 주요 수출 시장별 유망 
       품목을 선정함 

      *. 바로가기 :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Detail.do?pageIndex=1&no=2072&cla
ssification=1&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lassification=&searchK
eyword=

  2) 코로나가 앞당긴 원격의료 시대, 환자도 의사도 기회다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 20.05.25)
      - 코로나19가 앞당기 닙대면 시대에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원격의료 반대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짚어봄.
      *. 바로가기 :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NewsBriefDetail.asp?SEQ_NO_C040=2463

  3)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투자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웹 세미나 (출처 : 대한상의, 20.05.28)
      -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변화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
략을 모색하기 위한 Webinar(웹세미나)를 개최함.

      *. 바로가기 :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OnlineSeminarDetail.asp?ONSEMI_ID=1000000
1500

  4) 장수 중소기업의 특성과 장수요인 분석 (출처 : 산업연구원, 20.05.21)
      - 산업연구원은 장수 중소기업의 특성과 장수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worldkiet/221973265382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NewsBriefDetail.asp?SEQ_NO_C040=2463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OnlineSeminarDetail.asp?ONSEMI_ID=10000001500

